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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토브리그 최대어로 꼽힌 박성현(왼쪽)은 하나금융그룹, LG전자, 대한항공 등이 새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대박계약의 주인공이 됐다. 일본여자프로골프를 평정하
고 있는 이보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10개가 넘는 기업들의 로고로 가득한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다.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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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스타들의 몸값은
천문학적이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골프스타가 됐다.
지난 1년간 약 586억원을 벌었다. 미국 골프다
이제스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금으로만
1751만달러(약 200억원)를 받았다. 스폰서 수
입, 대회 초청료, 초상권 등으로는 약 3200만달

러(약 366억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부상으로 필드를 떠나있던 타이거 우즈(미국)

는 경기에 나서지 않고도 395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 여전히 ‘골프황제’다웠다. 우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월드골프챌린지 1경기를 뛰어 10만
7000달러(약 1억2000만원)의 상금을 버는 데
그쳤다. 그러나 스폰서 계약금과 기타 활동으로
3450만달러(약 394억원)를 거머쥐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연속 이 부문 1위
를 차지하며 해마다 1000억∼2000억원에 달하

는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다. 그러나 우즈이기에 한 경기만 뛰고도 엄청
난 수입을 챙길 수 있었다.

PGA 투어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조던 스피스(미국)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피스는 2016년에만 약 347억원을 벌
었다. 최근 후원사인 언더아머와 함께 ‘스피스
원’이라는 이름의 골프화도 출시해 올해 새로
운 수입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밖에 더스틴
존슨, 제이슨 데이 등도 200억원 넘게 벌었다.

주영로 기자

매킬로이, 586억원 1위…우즈, 앉아서 394억원

■ PGA 스타들의 작년 수입

박성현(24), 이보미(29), 박인비(29), 전인지
(23) 등 한국여자골프에는 스타가 많다. 높은 인
기와 명성만큼 그들의 수입 또한 어마어마하다.
연간 10억∼20억원의 상금은 물론 여러 스폰서
들로부터 받는 후원금까지 더하면 웬만한 중소
기업 매출 수준이다. 올 한 해 그녀들의 통장에
는 잔고가 얼마나 쌓일까.

뀫박성현, 대세답게 특급대우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어들 중 한 명으로 꼽혔

던 박성현의 스폰서가 모두 확정됐다. 가장 비싼
모자 정면은 하나금융그룹이 접수했고, 새롭게
박성현과 손잡은 LG전자도 상의 왼쪽에 로고를
붙인다. 이 밖에 테일러메이드, 고진모터스, 나
이키골프, 대한항공, 타이틀리스트 등이 박성현
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올해 스폰서 후원으로만 벌어들이
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우선 가장 늦게 결정된
모자 정면의 가격은 10억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
다. 새 후원사를 찾아 나선 박성현은 올 겨울 내
내 김효주와 비교됐다. 김효주(22)는 2015년 롯
데와 재계약하면서 연간 13억원을 받았다. 인센
티브를 포함하면 1년에만 15억원의 수입을 보
장받았다. 박성현은 지난해 김효주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단일시
즌 최다상금 기록을 돌파했다.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김효주에 뒤지지 않았다. 박성현의 매니지먼
트를 맡고 있는 세마스포츠마케팅은 “이름값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브스폰서로 참여한 LG전자는 연간 3억원
안팎의 파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억원은 보통 KLPGA 투어에서 2∼3승 이상을
거둔 선수의 메인스폰서 계약금 수준이다. 박성
현의 날개가 될 대한항공은 항공권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 이동할 때 선수는 퍼스트클래
스, 부모와 캐디 등은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을
준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과 한국을 왕
복할 때 퍼스트클래스 가격은 1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이밖에 의류를 후원하는 빈폴골프
와 클럽후원사인 테일러메이드도 모두 억대 이
상의 계약금을 챙겨줬고, 고진모터스는 박성현
이 미국에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Q7(1억원 상
당) 자동차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나이키골
프(골프화), 타이틀리스트(볼·장갑), 벨트 등을
더하면 스폰서 계약금으로만 최소 17억원, 최대
20억원을 받을 될 전망이다.

뀫이보미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여자골퍼들 중 단연 최고는 일본여자프로골

프(JLPGA) 투어의 인기스타 이보미다. 이보미
의 몸에 붙어있는 로고만 10개가 넘는다. 모자
정면에는 일본의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 혼마골
프가 새겨져있다. 정면을 제외하고도 코카콜라,
LG전자, 그리고 이보미의 매니지먼트사이자 메
인스폰서인 노부타그룹이 로고를 붙이기 위해
최소 수억원에서 10억원대의 어마어마한 계약
금을 지불하고 있다. 상의도 기업들의 로고로 빼
곡하다. 양 팔에는 게임회사 반다이를 비롯해 일
본의 부동산회사 볼텍스, 그리고 왼 손목은 명품
시계 위블로가 접수했다. 그 밖에 의류, 골프화,
선글라스는 르꼬끄골프가 후원하고 있고, 골프
존도 서브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
나지 않는다. 일본에선 여자프로스타로는 넘버
원의 인기를 자랑하는 만큼 지금도 후원을 하기
위해 기업들의 러브 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
해도 개막전까지 1∼2개의 후원사가 더 붙을 가
능성이 남아있다.

인기스타답게 스폰서 계약금 외에도 부수입
이 꽤 많다. 지난해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해 매진됐고, 이보미의 얼굴 등을
담은 각종 액세서리와 기념품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기업들의 로고로
도배된 이보미가 1년 동안 스폰서 계약금으로만
확보하는 수입은 3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지난 시즌 상금은 약 1억7586만엔(약 18억원)이
었다.

뀫여자는 수직상승, 남자는 헐값대우
국내프로골프시장은 뚜렷한 ‘여고남저’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인기가 높은 여자골퍼들은 1승
만 거둬도 계약금이 2∼3배는 껑충 뛴다.
2014년 데뷔해 통산 6승을 챙긴 고진영(22)은
올해 하이트진로와 재계약하면서 데뷔 당시보
다 3배 가까이 올라간 계약금을 받았다. 고진영
의 동기로 함께 데뷔한 김민선(22)은 2016년 C
J와 재계약하면서 신인 때보다 2배가 넘는 계약
금을 챙겼다. 우승이 없어도 인기가 높으면
2억∼3억원을 받는 선수도 많다. 2014인천아시
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프로 데뷔 당시
크게 주목받은 박결(21)은 2015년 NH투자증권
과 계약하면서 신인으로는 파격적 대우를 받았
다. 계약금만 2억원이었다. 박결은 데뷔 후 2년
동안 우승은 없었지만, 꾸준히 성적을 내고 투어
를 대표하는 인기스타로 성장함에 따라 올해 삼
일제약에 둥지를 틀면서 2∼3승씩 기록한 선수
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반면 남자골퍼들은 스폰서 시장에서도 제대
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우승하거나 상금왕 등
의 타이틀을 따도 스폰서 없이 투어 활동을 이어
가는 선수도 있다. 메인스폰서 계약을 맺더라도
여자골퍼와는 차이가 크다. 웬만해선 억대 계약
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2억원 이상이면 특급스
타로 분류될 정도다. 1월 유러피언투어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왕정훈(22)도 아직 메인스
폰서가 없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10억짜리모자쓰는박성현…기업로고로도배한이보미

골프스타 스폰서의 모든 것

박성현,하나금융모자…스폰서모두확정
서브 스폰서 LG 로고 하나에 3억원 안팎
이보미, 1년스폰서계약금만 30억원훌쩍


